
중대재해 
사례OPS 바지선의 유도로프가 풀려 수영으로 이동 중 익사

재 해 개 요

● 2023. 6. 4.(일) 13:10경, 충남 □□군 △△면 소재 「◎◎◎」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

재해자가 바지선을 타고 저수지 내 수변공원으로 이동 중 고정 바지선 인근 나무와 수변공원 

부유 구조물에 묶여 있던 유도로프가 풀려 이를 다시 묶기 위해 저수지에 입수하여 수영으로 

이동 중 사망함

재 해 발 생  원 인

● 구명을 위한 배 및 구명장구(구명환, 구명조끼) 관리 및 관리감독 소홀

 - 사업주는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중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

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을 위한 구명장구를 비치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

하나, 구명을 위한 배 및 구명환은 사용할 수 없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

바지선을 타고 이동함

● 바지선 작업 전 유도로프 묶임 상태 등 점검 소홀

 - 사업주는 재해일 기준 8~9개월 전에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였으나 유도

로프의 묶임 상태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하지 않음

재 해 예 방  대 책 

● 수상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및 구명환 또는 구명을 위한 배 비치  

 - 근로자가 수상작업(물 위에 이루어지는 작업) 같이 물에 빠지는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, 

작업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,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등 구명을 위한 

조치를 하여야 함

● 작업시작 전 로프 상태 확보

 - 로프 사용 전,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도 매듭의 상태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

 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･직영･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
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


